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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56-9752)

078
실패 걱정 말고 
창업에 도전하세요!

우수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 완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의 창업 활성화	

	 ’14.9월말 기준 99건, 약 85억원 연대보증 면제

	  (대출금액 기준)

 

우수기술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 보증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갖춘 경우 연대보증 부담 5년간 면제

- 대출금액 중 신·기보가 보증하지 않는 부분(15%)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자율협약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지원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도입 (금융위, ’14.2월)

개선 후

“보증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손사래를 쳐서 힘들었죠” 

지난해 창업한 한 중소기업 CEO의 경험담입니다. 보증이라는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까운 친인척 

간에도 ‘보증은 절대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성행했습니다. 

이에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이들이 

사업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젠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부담 

완화를 통해 창업자들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좌절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지 않던 상황도 이제는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선 전

관련 제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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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41)

079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보험료 
부담이 줄었습니다!

우량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할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는 날로 심해져가는 자금난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업한지 10여년,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금을 구할 길이 없어 직원들의 구조조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출이라도 막아보려 노력하지만 딱히 막을 수 

있는 지출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제도는 각종 계약의 이행을 위해 법적으로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다수이므로 중소기업은 보증보험제도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동안 자금력이 낮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는 

금전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이행한 

중소기업(보증보험 장기·다수 거래를 통해)에 대해 보증보험료를 할인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은 줄게 됐고 무사고 유도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더불어 기업의 성장은 촉진됐습니다. 

•보증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

	 ’14.2월 시행 후 9개월간 2,675개 기업, 약 23억원의 

   보험료 할인 추산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보증보험을 장기간 일정 수준 이상 거래를 

지속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험료 대비 10% 할인 인센티브 제공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14.2월)

개선 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미미

개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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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454)

080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증료는 전액 돌려 드립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 환급제도 개선

•보증기관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피보증인 금융비용 절감

	 ’13년도 기준으로 추정, 1만7,760건 

   약 5,580만원 환급 예상 

 

보증서 반환일에 상관없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환급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개정 (중기청, ‘14.7.)

개선 후

“이미 낸 보증료를 환급해달라고 항의해봤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였어요.” K씨는 얼마 전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업상 급하게 

처리해야할 어음이 있어 지역신보에 보증대출을 신청했다가 

지인이 돈을 빌려준 덕에 이를 취소했지만 보증료 전액을 

환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억울한 일이 사라집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환급제도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보증대출이 이뤄지지 않거나 

대출금액이 감액 실행된 경우, 또는 대출이 늦어진 경우 등과 같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엔 수납 보증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선 전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도 보증서 반환일까지 보증료를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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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2-397-1502)

081
성실납세 중소기업, 
‘담보 없이’ 납기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소법인에도 세금포인트 부여

“저도 원하는 시기에 맞춰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Y씨의 고충입니다. 

자금 유동성이 좋지 않아 번번이 세금 납부 연장 신청을 

하는 Y씨는 1년에도 4번 이상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습니다. 여기에 드는 보험증권 

발급수수료도 Y씨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소법인들에게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제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세 담보 없이 납기연장이 가능해져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소법인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세유예 및 납기연장 가능	

	 개인사업자 세금포인트 납세담보 면제혜택 

	 이용 실적

	  (’11년) 5,260건, 2,114억원  (’12년) 4,642건, 

	  2,817억원  (’13년) 3,274건, 2,644억원

모든 개인 납세자 및 중소기업에게도 세금포인트를 부여
‘세금포인트 업무처리 지침’ 마련·시달 (국세청, ’14.2월)

개선 후

                 

소득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개인에게만 세금포인트 부여,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 담보 면제 혜택 제공

개선 전


